
Culture B5제 1213 호 2018년 9월 19일수요일 / 불기 2562년

불교적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

관은 하반기 기획전으로 2018년 9월 14

일부터 12월 02일까지‘장욱진과 백남준

의붓다’展을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박수근, 이중섭과 함께

우리나라 근ㆍ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서

양화가 장욱진과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로 새로운 예술을 전개한 세

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불교

적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30여점을선보인다.

장욱진의작품세계는불교선종의‘진

리의 깨달음은 문자를 떠나 곧바로 인간

의 마음을 꿰뚫어서 본성을 보아야 한

다’는‘불립문자(不立文字)’에서 영향

을 받아 사물의 순수한 본질만을 남겨

간결하고압축된조형성으로표출된다.

백남준은 종교적 성자인‘부처’를 현

대문명의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관람객

과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이번 전시에

는 특히 장욱진의‘팔상도(1976)’, 백남

준의‘TV부처’등 불교적 세계관에서

영향을 받은 두 작가의 대표 작품이 전

시된다. 

이번 전시는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뜻하는‘붓다’를 각기 다른 방식

으로 나타낸 장욱진과 백남준의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

던예술의본질에대해살펴본다. 

▲장욱진(1917~1990)은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제2회 전조선 학생미술전람회

(1937)에서 최고상을 수상했고, 한국전

쟁 이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1954~1960)로 재직했으며, 6년 만에 작

품창작을 위해 퇴직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며 동화적이고 심플한 선 표현과 독창

적인색채를담은작품을선보였다. 

▲백남준(1932~2006)은 일본 동경대

학에서 미술사와 미학, 음악학, 작곡을

공부했다. 1963년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

를 변조하여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개인

전‘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을 통

해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섰다.

1984년 뉴욕과 파리, 베를린, 서울을 연

결하는 최초의 위성중계 작품‘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

러일으켰다. 박재완기자

세계적아티스트가재해석한불교

깨지고 부서진 유물들의 가치를 조명

하는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립회암사지

박물관(이하ㆍ회암사지박물관)은 9월

11일부터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산산

散散ㆍ부서진 뒤 알게 된 것들’을 개최

한다.

이번 전시는 회암사지박물관이 소장

한유물중깨지고부서져완전한형태를

이루고 있지 못한 유물 100여 건을 선보

인다. 원형을유지하지못한유물들의가

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전시다. 조각 난

유물들은 보잘 것 없어 보이기 쉽다. 하

지만그안에담긴오랜세월의이야기는

외형과 상관없이 가치를 지닌다. 원형과

는 다른 조각 난 모습의 조형미와 변할

수없는역사성이그것이다. 이번전시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조

각 난 유물들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

는전시라고할수있다. 

유물에 담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보

존ㆍ복원ㆍ복제처리 과정과 유물을 소

개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

의 관람과 교육, 체험 등 유물을 매개로

한 경험도 유물의 존재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활용방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청동 광배편’, ‘소조 사천왕 장식편’,

‘토수’, ‘잡상’등의 유물과 사진, 영상,

체험등을선보인다.

특히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박물

관의 수장고 환경을 일부 재현하여 유물

의보관관리환경을제시하며, 동시에복

수의 관람객이 동시에 깨진 유물을 붙여

복원해보는 미디어체험 등을 통해 관람

객 스스로에게 문화유산 지킴이로서의

역할을부여하고자한다.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에서는

1997년부터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10만여

점 이상의 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의 유물보다는 대부분이 조각으로

발굴되었으며, 그 훼손의 정도가 심각했

다. 완전하지 못한 유물은 그 가치를 제

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공개되지

못하는경우가많다. 이번전시는그러한

유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취지다. 전시는

총 3부로편성됐다.

▲1부‘과거에서 현재로’에서는 깨지

고부서진작은유물하나라도소중히생

각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작은

유물 하나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품은 것

이고, 그것들은 현재를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필요한것이라고이야기한다. 

▲2부‘현재에서 미래로’에서는 유물

의 가치를 미래로 전달하는 과정을 이야

기한다. 손상을 방지하고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기위한보존, 원형을추정하여실

제유물의형태로복구하는복원, 그리고

그 형태를 그대로 옮겨 새로운 오브제로

창조하는 복제 등 박물관의 다양한 시도

와노력을보여준다. 

▲3부‘과거와 미래를 잇는 세대’에서

는 우리 모두가 유물의 주인임을 이야기

한다. 문화재는한번손상되면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문화재를찾고, 즐기고, 보살피는노력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

나갈수있다고이야기한다.  

양주 회암사지는 조선 전기의 왕실문

화가 풍부했던 대사찰이었다. 따라서 이

곳에서 출토된 유물들 역시 왕실의 고급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도자기, 기와 등

이 1만 점 넘게 출토되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해 많은 유물이

훼손되었다. 

원형을 유지하지 못한 유물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작은 유

물 한 조각의 발견에서부터 새로운 역사

가 나타날 수 있고, 기존 역사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랜 세월

을지내온유물은그자체로역사를담고

있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 유물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것은바로유물한조각에도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탐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선이라 할 수 있다. 미처 알아보지 못

한유물의가치가여러시선을거쳐다양

한 분야로 확대 재생산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부서진것들의가치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특별전

‘산산散散ㆍ부서진 뒤 알게 된 것들’

9월 11일~2019년 3월 3일

‘장욱진과 백남준의 붓다’展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9.14~12.2

박재완기자wanihollo@hanmail.net

꽃무릇이 아름다운 도솔산에 축제가

열린다. 고창 도솔산 선운사(주지 경

우)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선운사일

대에서제11회선운문화제를개최한다.

선운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

적, 자연적 가치를 지역민들과 향유하

고 지역축제의 장을 넘어서기 위해‘과

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전통과 상생’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운문화제

는 헌다례, 보은염 이운행사, 산사음악

회, 버스킹공연, 전통놀이ㆍ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꽃무릇시화전,

경판이운식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으로

진행된다. 

29일 열리는 산사음악회는 국악공연

전통타악& 연희‘굿(GOOD)’을 시작

으로 동서양 클래식의 만남 퓨전국악

하나연과 팝페라 한아름, 뮤지컬 갈라

그룹 봄날, 재즈와 탭 뮤직 밴드 그라운

드잼, 재즈밴드 말로 등이 출연해 공연

한다. (063)561-1422

박재완기자

꽃무릇선운사가을축제열다

제11회 선운문화제, 선운사 일대 9월 29~30일

지난해열린선운문화제

장욱진作, ‘팔상도’캔버스유채 백남준作, ‘TV부처’, 폐쇄회로카메라가변설치

사천왕문 건물지에서
발견된 소조(塑造) 사
천왕상 장식편 중 일
부. 소조품은연질이어
서부서지기쉽고세척
시 원재료가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요한다.  


